
년 종단개혁정신을 계승하여 종단발전과 94

한국불교 중흥을 이루겠습니다. 

지난 월 일 재심호계원은 년 종단개혁불사 때 체탈도첩 멸빈 의 징계를 받은 서의6 18 94 ( )

현 전 총무원장에 대해 재심심리를 통해 공권정지 년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3 . 

이 사안과 관련하여 종단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앙종무기. 

관은 이번 재심판결이 년도 종단개혁불사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심각1994

하게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한 중앙종무기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다  음  -  -

우리 종단과 한국불교는 년도 종단개혁불사를 통해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의 기틀을 1. 94

확립하였습니다 이후 오늘에 이르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한편 여. , 

전히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등 중앙종무기관은 현 종단의 기틀인 년 종단개혁불사의 정신2. , , 1994

을 엄정 수호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종단개혁불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재심호계원 판결을 계기로 종단 안팎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우려와 지적들에 대해서3. 

는 월 일 개최 예정인 사부대중 인 대중공사와 중앙종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하여 7 29 100

그 해결방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종무기관도 종도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가 여. 

법하면서도 엄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총무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이번 재심판결과 관련된 논란이 최종적으로 4. 

종식될 때까지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재심판결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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